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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happiness of married women from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married life of such women on the 
happiness index and to improve the happiness of married women by improving married 
life.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Women and Family Panel 
Survey (4th year data) carried out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subjects for the final analysis totaled 885 married women from the baby boom generation, 
born between 1955 and 1963. Of these, 550 were married women in a dual income family, 
and 335 were married women in a husband-income family. IBM SPSS Statistic 21.0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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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omen’s happiness index 
was higher in cases where the women had a more positive view of their husbands, the 
more often they were involved in leisure activities, the better their conflict resolution 
whenever there was a clash of opinions, and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econd, in the case of dual income families, the women’s happiness 
index was higher where they had a positive view of their husbands, their conflicts were 
better resolved, and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ird, in the case of married women in a husband-income family, their happiness index 
rose the more positively they perceived their husbands, the more often they were involved 
in leisure activities together, and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Key Words : 베이비붐세대(baby boom generation), 기혼여성(married woman), 행복지수
(happiness index), 부부생활(married life), 맞벌이가정 기혼여성(married 
woman in a dual income family),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married 
woman in a husband income family)

I. 서론

일반적으로 베이비붐(baby boom)이란 어떤 특

정한 시기에 출생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

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는 베이비

붐세대(baby boomer)라 불려진다(최원석 이진숙, 

2014). 베이비붐세대처럼 특정 인구세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개념화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의 인구

구조에 특이한 특징을 야기하기 때문이다(이여봉, 

2012). 베이비붐세대는 경제발전의 주축으로써 이

전 세대와는 달리 고학력, 고수입, 고도성장 시대

의 중심에 있던 세대로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경험하였다(정호성 외, 2011). 현재 생애주

기 상 중년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일과 가족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부모의 노화로 인한 부양문제 등 삶의 

각 영역과 역할에서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

다(한경혜 손정연, 2015).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인 55세 이

전에 이미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의 비자발

적인 퇴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적지 않다(방하남 외, 2010; 한경혜 외, 

2011). 한국의 취업자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멈

추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이 평균 

68세임을 고려해보면(방하남 신인철, 2011), 많은 

베이비붐세대가 주된 직장으로부터 퇴직 후에도 

불안정한 근로생애를 이어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한경혜 손정연, 2015). 이미 2010년부터 은

퇴가 시작된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은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며,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및 노

인복지를 위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양정선 외, 2011). 

특히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그 이전의 여성들에 

비하면 교육수준이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고, 사회

적 능력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경

제활동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여성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소극적이며, 생계문제에 

있어서 남편 또는 자녀에게 의존적인 속성을 보

인다(박창제, 2008). 베이비붐세대인 50대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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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접 은퇴를 경험하고, 노후에는 연금을 비롯

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가장에

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주 수입원이 상실될 경우

에 경제적 수단이 전무해지고, 전통적 성역할로 

인해 노부모 및 미독립 자녀의 돌봄이라는 문제

까지 떠맡게 됨으로써 이중적 부담이 더욱 가중

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서미경, 2012). 또 우

리나라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1990년대 말 외환위

기를 겪으며 남성 가장의 실업, 폐업,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주 수입원의 상실을 경험

한 바가 많고 그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경

제활동에 내몰리게 된 경우들이 많았다. 이는 우

리나라 가족의 부양모델이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서 맞벌이모델로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최원석 이진숙, 2014).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지지를 

받는 노인세대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익숙한 자

녀세대 사이에서 일종의 ‘낀 세대’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은 취업에 대한 현실적 필요

성은 크다(최원석 이진숙, 2014). 결국 자녀의 집

중 양육시기를 경과한 중년기 이후 여성들의 취

업여부는 이들 스스로가 의존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핵가족의 증가, 애정을 기반으

로 하는 부부관계,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기초

한 가족생활의 확립과 같은 가족생활에서의 다양

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며 급속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그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가족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하고 있다(김은경, 2013). 특히 부부는 긴 시간에 

걸쳐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그리고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행복지수가 결정된다(이여봉, 2010). 따라서 배우

자의 가사분담과 부부의 공유 활동은 이들의 행

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은퇴 후 기간으로서 노년기의 삶은 단

순히 수명의 연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어

야 한다. 그러나 노년기에 겪는 사회적 역할 및 

소득, 가족, 친구, 건강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인 스스로가 

극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노년기에 적응하

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노인문제

를 해결하려면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그 토대

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장명숙 박경숙, 2012). 

개인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미래 생활에 대한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구성원과 사회의 다른 연령층의 생활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이비붐세대

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이들이 미래 노년기

가 되었을 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

가 되며, 전체 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베

이비붐세대의 행복은 전체 국민의 행복에도 영향

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사람들의 삶에서 물질적인 부분의 중요성 

보다는 삶의 질, 행복과 같은 심리적 주관적 부분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이 반영되어 많은 학자들이 삶의 질,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가사일

을 수행하고 가족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

부 즉, 기혼여성의 행복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

으며,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할 때 여성

의 취업여부를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복지수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으로 각 개인들

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과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은 개인적인 특성

이 다른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역할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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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적 자원들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

한 요인들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베이비붐세대는 가족역할과 관계

에 있어 가부장적 사고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평

등주의 사고의 유입을 경험한 세대이다. 즉, 급격

한 가치관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큰 변화를 가지지 못한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취

업여부에 따라 가족과 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배

우자의 역할에 있어 상이한 기대를 가질 가능성

이 높고, 이는 배우자생활 및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동, 부부갈등, 가사

노동분담, 남편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 부부

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요인들이 기혼여성의 행

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붐세대의 행복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바라

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통상 삶의 질, 

복지, 웰빙, 삶의 만족도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욕구가 충

족되어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곽인

숙, 2013) 또는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해 느끼는 

깊은 만족’(유제민, 2012)을 뜻한다. Diener는 개인

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이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느

끼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한사람이 삶을 향해 갖는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

을 모두 지칭하는 이름이 행복이라고 정의하였다

(오혜경 역, 2011; 정지범, 2011). 

또 행복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

분 지을 수 있다. 객관적 차원에서 행복은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삶의 질’ 

같은 것으로, 어떠한 바람직한 속성 및 환경 조건

을 소유한 삶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좋은 삶을 위해 필요

한 것들은 대부분 보편적이고 사회마다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환

경, 수명, 교육수준, 여가시간, 건강, 안전 등의 사

회 경제적 지표를 통하여 평가한다(국민대통합위

원회, 2014). 주관적 차원에서 행복은 개인이 자신

의 삶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평가나 정서적 반응

으로 규정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행복을 

외부의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가치보다는 행복을 

느끼는 행위 당사자의 내부 기준에 맞춰 정의하

는 것이다. 주로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 자립감, 

성취감, 스트레스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

태를 측정한다.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삶의 질 개

념을 기초로 하며, 기분이나 감정의 주관적 평가 

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 대한 인식적 판단까지 다

차원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행복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두 가지를 모

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통상 ‘행복’은 ‘삶의 질’

에 비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행복에 대한 대중적, 학문적 관심이 급증

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실

증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

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가족관계, 일, 소

득, 건강, 친구, 사회참여, 여가, 마음의 안정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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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중년기 성인남녀에게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2; 박영신 김의철, 2009; Layared, 

2005; Kingdon & Knight, 2006; Selim, 2008). 배우

자와의 관계는 개인의 행복이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며, 결혼의 보

호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실증연구들이 

검증을 시도한 바 있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박영신 김의

철, 2011; Layared, 2005),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이

주연 정혜정, 2013; Karmey & Bradbury, 1994). 

또한 자녀보다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영범 박준식, 2004).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부부생활의 현주소에 

대한 체계적 정보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베

이비붐세대의 절반가량은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

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한경혜 외, 2011). 이

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베이

비붐세대들이 상당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베

이비붐세대의 부부생활이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 이들의 전반적 삶에 대한 실증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베이비붐세대의 부부생활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한국 전쟁이후 출산율

이 급증한 시점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인 1963년까지 

총 9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며, 우리나라 

총인구의 14.1%정도인 711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

다(통계청, 2014). 베이비붐세대는 2010년을 기점

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장 은퇴와 가족생활 

주기 상 빈둥우리기(empty nest stage)에 있어 가족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문정화 김미

혜. 2015; 손정연 한경혜, 2014).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눈부신 경제성

장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가, 여성의 취업 증가, 

자녀수의 감소, 특히 노인부부가구 증가 등 가족

의 삶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베이비

붐세대는 자녀 독립 후 부부만이 생활하는 시간

이 부모 세대에 비해 무려 14배 정도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에게 배우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손정연 한경혜, 2014). 그러

나 베이비붐세대의 40%가 지난 5년간 이혼을 심

각하게 고려한 경험이 있고(한경혜 외, 2011), 이

혼건수가 부모세대에 비해 3배정도 증가하였으며

(정순둘, 2011), 베이비붐세대 10명 중 2명 정도가 

10년 후에도 부부관계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신연희, 2010) 현재 

베이비붐세대의 부부생활은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문정화 김미혜. 2015).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노년기 진입을 목전에 두

고 있는데, 노년기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배

우자에 대한 상호 의존이 매우 높아지는 ‘제2의 

부부기’로서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시 되는 시기이

다(김태현, 2012). 과거 전통사회에서 한국가족의 

중심은 부자관계였고, 여성은 대를 이을 남아를 

출산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

서 부부관계는 부자관계를 위한 관계로서 부차적

인 의미를 지녔으나, 오늘날 가족의 중심은 부부

에게로 그 축이 옮겨졌다. 중년기 이후의 부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임나현 하규수, 2012). 자녀

를 성공적으로 키워 그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만족감에서 새삼 진실한 동

반의식을 갖게 되고 더욱 서로를 신뢰하고 보호

해야 한다는 관계의 재정립 시기를 갖게 된다(오

명자, 2010; 임나현 하규수, 2012). 더욱이 노년

기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고령

과 질환으로 신체적, 정서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의 부양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들의 부부관계 및 부부생활은 성공적인 노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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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노후의 생활만족도, 건강, 장수, 행복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정화 김미혜. 2015; 

임선영 김태현, 2002). 

따라서 중년기 시기의 재정립되는 조화로운 부

부생활은 은퇴 후 시기까지의 삶의 만족 및 성공

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베

이비붐세대의 현재의 삶은 물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재 중년기와 노년기의 전환점에 있는 베

이비붐세대의 부부생활은 이들의 행복에 매우 중

요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요구되어진다.

3. 행복과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생활요인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생활요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동, 갈등해결, 가사노동분담, 남편과의 

시간으로 살펴보았다. 

남편에 대한 인식은 부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비효율적

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

절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만

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화자, 1991). 

김향순, 김순덕과 구명이(2014)의 연구에서 의사소

통과 결혼만족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동반여가활동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삶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많을 때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나 동반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다(김호경, 

2011; 변화순 외, 2010; 이여봉, 2010; ). 부부가 갈

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생활만족

도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과 같이 공격

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부부 모두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고현선 지금수, 1995), 이성적이고 긍정

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남녀 모두 생활만족도가 

높았다(이선미 전귀연, 2005). 가사분담여부에 따

른 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행복도는 배우자의 가

사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

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명숙

옥경희, 2014; 조성희 박소형, 2010). 남편이 가

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사회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빈도와 시간이 많을수록 생

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Johnson Zabriskie.

Hill, 2006). 노동시장 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비가 미비한 현실과 베이비붐세대가 다

른 세대에 비해 일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정호성 외, 2010), 경쟁

적 노동시장 구조와 긴 업무시간 등으로 인하여 가

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한

경혜 손정연, 2015). 베이비붐세대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것은 베이비붐세대 개인의 삶 및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맞벌

이 여부와 행복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남제(1987)는 취업여성의 경우 부부 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이은정(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애정표현과 의사소통 

영역에서 배우자와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여부별 부

부생활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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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맞벌이 남편 외벌이 가정 베이비붐세대 기

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가족패널 조사’ 4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의 조사대상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

난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 885명을 최종 분석 대상

자로 선정하였고, 이 중 맞벌이 가정 기혼여성은 

550명,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은 335명이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통제변수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본인 

연령, 남편 연령, 본인 학력, 남편 학력을 사용하였

다. 본인과 남편의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

분하였다. 

베이비붐세대 부부생활특성이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때, 여성의 취업

상태를 고려하고자 한다. 맞벌이여부는 베이비붐세

대 기혼여성의 남편은 모두 취업상태에 있으며, 기

혼여성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지, 미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맞벌이와 남편외벌이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부부생활특성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 여가

활동, 갈등해결, 가사노동분담, 남편과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남편에 대한 인식은 ‘나는 남편과 평

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

가 비슷하다’,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에 만족한

다’,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의 총 4문항을 사용하

였다. 남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

자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

렇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동반 여가활동은 ‘지난 한 달간 다음과 같은 활

동을 부부가 같이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의 질

문에 대한 세부문항인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 관람하기’, ‘부부가 같이 산책, 조

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 ‘부부가 같이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하기’의 총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동반 여가활동의 측정은 한 달간의 이루어진 여가

활동의 주기에 따라 한 달에 한 번도 안한 경우 0, 

한 달에 한번 한 경우 1, 2주에 한번 한 경우 2, 1주

에 한 번한 경우 4, 1주일에 두 번 이상한 경우 8의 

연속변수로 조작하여 측정하였다. 

갈등해결은 ‘지난 1년간 배우자와 심각한 의견 

갈등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세부문항인 ‘내 의견

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힌다’, ‘격렬하게 논

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내가 상대방에게 물리적

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상대방

이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의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갈등해결의 

척도는 항상 그렇다의 1점에서부터 한번도 없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

가 높을수록 갈등해결이 잘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가사노동분담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남편과의 시간은 ‘평소 주중에 남편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

루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에 대해 하루 평균 몇 

분인지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

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행복 정도를 묻는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행복지수는 매우 불행하다

의 1점에서부터 매우 행복하다의 10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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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독립변인

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여

부별 부부생활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부부생

활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연령은 평균 52세, 

남편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

대 기혼여성의 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비율

이 44.0%, 고졸이하의 비율이 43.3%, 전문대졸 이

상이 12.8%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하

가 42.6%, 중졸이하 32.4%, 전문대졸 이상 25.0%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 62.1%는 맞벌이

로 나타났고 37.9%는 남편 외벌이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본인 연령 - - 52.75 2.54

남편 연령 - - 56.06 3.83

본인

학력

중졸이하 389 44.0 - -

고졸이하 383 43.3 - -

전문대졸이상 113 12.8 - -

남편

학력

중졸이하 287 32.4 - -

고졸이하 377 42.6 - -

전문대졸이상 221 25.0 - -

맞벌이 유무
맞벌이 - - 550 62.1

외벌이 - - 335 37.9

<표 1>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2.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부부생활특성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는 평균 6.53

점으로 보통이상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서 평균 2.85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반 여가활동의 경우 평균 0.49점으로 나타나 한 달

에 한 번도 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와의 갈등해결은 5점 만점에서 평균 4.13점으로 나

타나 갈등해결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가사노동분담의 경우 5점 만점 중 평균 

3.01점으로 나타나 보통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편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

균 약 167분으로 나타났다. 

부부생활특성 평균 표준편차

행복지수(10점) 6.53 1.59

남편에 대한인식(4점) 2.85 .49

동반 여가활동(회/월평균) .49 .86

갈등해결(5점) 4.13 .52

가사노동분담(5점) 3.01 .92

남편과의 시간(분/일평균) 167.74 93.82

<표 2>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부부생활 특성

3.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여부별 부부

생활의 차이 

맞벌이여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부부생활변

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동, 갈등해결, 

남편과의 시간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인식의 

경우, 맞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2.81점, 남편 외

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2.91점으로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이 맞벌이 가정 여성보다 남편에 대한 인

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 여가활동

의 경우, 한 달간 맞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37회,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69회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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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동반 여가활

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4.08점,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의 평균은 4.19점으로 나타나,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이 남편과의 갈등을 더 원만히 잘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이 가족과 함께 보내

는 시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남편보다(평균 약 

161분) 남편 외벌이 가정의 남편(평균 약 177분)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부부생활특성이 행복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변인들 간

의 상관관계를 통해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변인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

동, 갈등해결, 가사노동분담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붐세대 기혼여성이 남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향순 

외(2014)의 연구에서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과의 의사소통

이 잘 될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자주할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많을 때 결혼생활에 대한 만

족이 높게 나타난 김호경(2011), 변화순 외(2010), 이

여봉(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갈등

이 발생한 경우 갈등해결을 더 잘 할수록 행복지수

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과 

같이 공격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부부 모두 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

구와,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에 남

녀 모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선미와 전귀연

(2005)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남편

의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

타난 결과는 기혼여성이 배우자의 가사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신명숙과 옥경

희(2014), 조성희와 박소형(2010)의 연구 결과와 같다. 

부부생활특성
전체

B β

남편에 대한 인식 1.334 *** .406

동반 여가활동 .205 *** .112

갈등해결 .229 * .075

가사노동분담 .170 ** .098

log남편과의 시간 .171 .028

상수 .785

F 68.104 ***

R2 .283

* p<.05, ** p<.01, *** p<.001

<표 4>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생활특성
맞벌이(550) 남편 외벌이(335)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편에 대한 인식 2.81 .50 2.91 .47 -2.85 **

동반 여가활동 .37 .74 .69 .69 -5.09 ***

갈등해결 4.08 .53 4.19 .50 -3.04 **

가사노동분담 2.99 .91 3.02 .94 -.46

남편과의 시간 161.74 90.30 177.58 98.69 -2.44 *

* p<.05, **p<.01, ***p<.001

<표 3>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여부별 부부생활 특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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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여부별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맞벌이여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맞벌이 가정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갈등해결, 가사노동분담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 여성은 남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경신과 

김오남(1996)의 연구에서 남편과의 대화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갈등해결이 잘 이루어질수록 행복지수

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유리(2000)의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을 적게 할

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맞벌이 가정 여성은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

았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호경

(2011)연구와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나비

와 유영주(1999)의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높을수

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다. 

남편 외벌이 가정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

복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에 

대한 인식, 동반여가활동, 가사노동분담으로 나타

났다. 남편 외벌이 가정 여성은 남편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중고령 전업주부의 배우자 관계만족도

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김여

진과 홍환(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동반여가활동을 더 자주 할수록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전업주부의 경우 맞

벌이 주부에 비해 개인의 일보다는 가족의 일에 

집중되는 경향이 높아 부부간 동반 여가활동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남편 외

벌이 가정 여성의 가사노동분담 만족도가 높을수

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업

주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김호경(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

에 관한 연구로 부부생활이 행복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부부생활 개선을 통한 

기혼여성의 행복지수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부부생활특성
맞벌이(550) 남편 외벌이(335)

B β B β

남편에 대한 인식 1.359 *** .402 1.271 *** .406

동반 여가활동 .145 .065 .319 *** .218

갈등해결 .392 ** .125 -.069 -.024

가사노동분담 .183 * .099 .173 * .112

log남편과의 시간 .345 .057 -.265 -.041

상수 -.291 3.012 ***

F 44.912 *** 26.282 ***

R2 .295 .292

* p<.05, ** p<.01, *** p<.001

<표 5>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맞벌이여부별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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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

였고, 본 연구의 최종표본으로는 1955년부터 1963

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 885명

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정 기혼여성은 

550명,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은 335명이었

다. 분석을 위해서 IBM SPSS Statistic 21.0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동반 여가활동의 경우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으나, 맞벌이 가정 기혼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반 여가활동에 있어서 남편 외

벌이 가정 기혼여성의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사

회생활, 직업생활이 없어 상대적으로 배우자와 함

께 하는 시간과 생활이 많고 중요할 것이라 생각

되며, 이로 인해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의 행

복지수에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갈등해결의 경우 맞벌이 가

정 기혼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 있어, 남편과의 의

견 갈등의 원만한 해결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의

사결정 이외에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에 있어, 스트레스원의 원만한 합의는 기

혼여성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인이기에 충분하다. 

셋째,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남편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분담으로 나타났

다. 기혼여성에게 있어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과 신뢰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며, 은퇴의 과도기에 있어 시장노동력을 상실하

게 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 가사노동분담의 경

우 앞으로 은퇴 생활의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분포에 있

어 맞벌이 가정 베이비붐세대가 약 62%인 것으로 

보아, 맞벌이가정에 있어서 일 가정 양립의 핵심

부분인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이 행복지수에 영향

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한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

의 행복지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남편 외벌이 

가정 기혼여성의 행복지수에는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큰 요인은 사회적 유

대관계라 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사회적 유

대관계의 가장 큰 영역이 가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여가활동을 통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때 행복지수가 증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가활동은 개인의 성취감, 자

기표현, 자기만족, 자아실현 등의 정서 발달을 도

모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개인만을 위한 직

장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기만족

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

비붐 세대의 경우 점차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

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나 여가 등을 잘 마련한다면, 부부관계가 신

혼 초기보다 더 만족스러워 질수 있을 것이다. 행

복한 은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과 여가, 

현재와 과거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중년기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닌 노년기

가 되어서도 꾸준히 가족여가를 실천한다면 행복

지수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

움의 여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성 여가를 

위한 공동체 및 봉사 프로그램, 일상화된 여가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활동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 간 갈등해결방법이 맞벌이 가정 기

혼여성의 행복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20권 3호 2016. 8

－126－

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간 갈등해결이 잘 될수

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부

부의 경우 외벌이 부부보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

간이 적고,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평소 부부 간 

소통과 관심이 소원할 수 있다. 공유하는 생활사

건이 적을수록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사소한 것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사회생활을 통한 스트레스와 체력의 고갈은 

맞벌이 가정 부부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다양

한 갈등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부부 간 원만한 갈등해결은 맞벌이 가정 기

혼여성의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부부의 

원만한 갈등해결을 통한 행복지수의 증진을 위해

서는 가정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기 전 갈등예방의 차원에서 부부관

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돕는 부부역량강화 캠

프와 부부간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

하고, 갈등해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부에게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이들의 행복지수 개

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들은 맞벌이 여부

와 관계없이 가사노동 분담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분담이 잘 

이루어질수록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들의 행복지

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베이비붐세대 뿐만 아니

라 점차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부부 간 평등의식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

과 아내에게 중요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를 경험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의 

중심은 일터에서 가정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며, 

은퇴 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베이비붐 세

대 남자들은 평생직장 등 외부생활에 중심을 두

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 자세가 몸에 배어 있고, 지시하고 복종하는 

상하관계에 길들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퇴 후에도 식사나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아내

에게만 맡기고 겉도는 생활을 지속하는 등 생활

방식을 고치지 못하면 가정이 해체되거나 파탄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황혼이혼의 증가는 가

사노동을 평생 지속하는 여성에게 있어 은퇴로 

인해 사회노동의 경제력을 상실한 남성은 더 이

상 교환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은 

권위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가족 구성원으로써 자

신이 가져야 할 자기의 역할을 되찾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일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가족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

간의 기대수명은 100세에 육박하여, 결혼 중 배우

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30-50년을 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급격한 고

령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 사

회발전을 떠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인 가사

일의 배움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따라

서 남성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우고 찾

는 가족친화정책이 다양화 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은퇴 후 함께 해야 

할 시간이 많아지는 베이비붐세대 부부가 해체되

지 않고 소원해진 관계를 재정립하고 부부간 평

등의식을 정립 할 수 있는 부부관계 교육을 실시

해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요리, 청소, 빨래 등

의 집안일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의 자료는 패널자료로 연구자가 원하는 특성을 

십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에 있어 남편이 직장을 가

지고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아

내 외벌이 무벌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2010년부터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후속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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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배우자의 취업여부에 있어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배우자까지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의 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부부생활

에는 경제적인 특성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기초연구에 따라, 후속연

구에서는 경제적 요인까지 포함된 연구가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행

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부생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베이비붐세대 기혼여성의 행복지수

를 높일 수 있는 변인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후

속연구에서는 샌드위치 세대인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촌 관계인 배우자 관련 변인

뿐만이 아닌 1촌 관계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관련 변인들까지 포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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